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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2026 게임스컴에 참관함.  

가장 큰 변화는 중국 게임사의 존재감 확대였음. 과거 모바일 게임 중심이던 중국 

게임사들은 올해 PC·콘솔 신작을 대거 출품하며 주요 전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혔음. 수상 부문에서도 모바일에 국한되지 않고 'Most Epic' 부문 수상작을 배

출하며 저변 확대를 확인. 기존 라이브서비스 게임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다수의 

플레이어블 데모를 공개하며 현지 게이머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려는 모습이 두

드러졌음.  

반면 국내 게임사의 존재감은 제한적이었음. ONL에 영상을 출품한 국내 기업은 

크래프톤, 엔씨, 펄어비스였으며, 이 중 크래프톤과 엔씨가 신작 트레일러를 공개. 

B2C 부스를 통해 플레이 가능한 체험 공간을 마련한 기업은 크래프톤과 넥슨에 

그쳤으며, 펄어비스는 삼성전자 체험존 내 시연 형태로 참가했음. 

수상 부문에서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Most Epic', 'Best PC Game'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 크래프톤 퍼블리싱작인 피콜로 스튜디오의 <에이지 트위

스터> 역시 'Most Wholesome'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하지 못했음. 

한편 올해 게임스컴의 AAA 신작 비중은 예년 대비 낮았음. 11월 출시 예정인  

<GTA6>를 앞두고 주요 서구권 퍼블리셔들이 신규 IP 공개보다는 기존 프랜차이

즈의 리마스터, 확장팩 중심의 라인업을 구성한 영향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공백을 중국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신작 플레이 데모와 

대형 부스를 통해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음. 실제 현장 관심 역시 일부 

중국 신작을 제외하면 신규 IP보다는 기존 프랜차이즈 IP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

였음.  

국내 출품작 가운데서는 독특한 아트 스타일과 세계관을 앞세운 크래프톤의 <타

래>가 관람객들의 시각적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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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컴 2026은 중국 게임사의 글로벌 PC·콘솔 시장 진출 본격화와 한국 

게임사의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신작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확인한 행사였음. 

서구권 퍼블리셔들이 GTA6 출시를 앞두고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가운데, 중국 

게임사들이 그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우며 글로벌 시장 내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다만 이번 행사를 근거로 한국 게임사의 글로벌 신작 파이프라인 약화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함. 업계 전반이 출시를 앞두고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일부 신작 공개 일정이 의도적으로 연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연말 주요 게임사들의 2027년 라인업 공개 및 마케팅 재개 

여부가 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임. 

 

 

 

표2  2024~2026 국적별 게임스컴 수상 작품 수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2024 3 1 - 1 - 1 3 1 1 

2025 6 1 1 1 1 2 - - - 

2026 5 2 1 2 1 1 - - - 

주1: 글로벌 부문 제외, 개발사 기준 국적 분류(모회사 산하 개발사는 모회사 소재국 기준) 

주2: 2024년 퍼블리셔 기준, 일본 게임 6개 작품 수상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스컴 2026 ONL 광고 목록 

게임명 개발사 퍼블리셔 소요 시간 플랫폼 성격 비고 

에이지 트위스터 피콜로 스튜디오 크래프톤 1분 PC, 콘솔 신작 2027년 출시 목표 

붉은사막 Enhanced 펄어비스 펄어비스 1분 PC, 콘솔 업데이트 9월 9일까지 전 플랫폼에서 20% 할인 판매 

PUBG: 데드넷 PUBG 스튜디오 크래프톤 1분 30초 PC, 콘솔 신작 콘솔 퍼스트 추구 

아이온2  엔씨 엔씨 1분 30초 PC 플랫폼/지역 확장 10월 5일 글로벌 동시 출시(스팀/퍼플 PC 전용) 

NO LAW 네온 자이언트 크래프톤 1분 30초 PC, 콘솔 신작 2027년 출시 목표, 크래프톤 자회사 개발 형태 

프로젝트 제타 너바나나  크래프톤 45초 PC, 콘솔 신작 2023년 퍼블리싱 파트너십 체결 

신더시티 빅파이어게임즈 엔씨 1분 30초 PC, 콘솔 신작 엔씨 자회사 개발 형태 

타래: 언바운드 바운더리 크래프톤 45초 PC, 콘솔 신작 퍼블리싱 우선협상권 확보 

라이크 오어 다이 엔씨 엔씨 1분 30초 PC, 콘솔 신작 구. 프로젝트 본파이어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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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클립스 글로우 게임즈의 <멸망의 파도>   그림2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의 <패스 오브 엑자일 2>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조커 스튜디오(넷이즈 산하)의 <렘넌트의 바다>  그림4  엘리멘타·실버 스튜디오의 <실버 팰리스>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하이퍼그리프의 <명일방주: 엔드필드>  그림6  인폴드 게임즈의 <인피니티 니키>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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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텐센트 게임즈의 <아니뮬라 누크>  그림8  호요버스 게임스컴 2026 부스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레벨 인피니트의 게임스컴 2026 부스  그림10  4A 게임즈의 <Metro 2039>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크래프톤 게임스컴 2026 부스   그림12  크래프톤의 <PUBG: 데드넷>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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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크래프톤의 <프로젝트 제타>  그림14  크래프톤의 <에이지 트위스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크래프톤의 <타래: 언바운드>  그림16  캡콤의 <록맨: 듀얼 오버라이드>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캡콤의 <드래곤즈 도그마 2: 다크 어리즌>  그림18  캡콤의 <귀무자: 검의 길>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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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반다이남코의 <더 블러드 오브 돈워커>  그림20  넥슨의 <아크 레이더스>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세가의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2>  그림22  CD 프로젝트 레드의 <더 위쳐 3: 와일드 헌트 리마스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MBC Game Studio의 <1001: 스레드 오브 미잔>  그림24  퓨즈 게임즈의 <스타워즈: 갤럭틱 레이서>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게임스컴 2026,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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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